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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디자이너다

그리고 내게‐

車는 조각 작품이다

Inside

상하이모터쇼개막을하루앞둔지난 19일 저녁. 금융

가가 밀집한 상하이 푸둥(浦東)에서도 가장 높은 건물

이라는 진마오(金茂)빌딩 내 한 레스토랑에서 BMW의

새 콘셉트카‘CS’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모터

쇼를 찾은 BMW 관계자 100여명을 상대로 한 내부 설

명회였다.

190cm 장신에 날렵한몸매, 하얀 셔츠에검은색정장

을 입고 금발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린 사내가 연단에

섰다. 10여년 전 BMW 디자인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전 BMW 디자인총괄크리스뱅글(Chris Bangle₩51)에

이어 2004년 9월부터 BMW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아

드리안 반 호이동크(Adrian van Hooydonk₩43)였다.

그가만든 CS는 차세대 7시리즈의플랫폼을기반으로

한 4도어쿠페콘셉트카이다. 화려하면서도감성적인호

이딩크식 디자인이 잘 드러난 차였다.

BMW는지난 10년간세계자동차디자인을선두에서

서이끌어왔다. 자존심 강하기로유명한많은고급차브

랜드 중에서도 결국 자기 고집을 꺾고 BMW의 새로운

디자인을받아들인곳이적잖다. 대중차 업체는더말할

나위도 없다.

호이동크는 부임 이후 전임자인 크리스 뱅글의 전위

적이고 파격적인 디자인과 달리, 감성적이면서도 따뜻

한디자인의세계를보여주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CS 설명행사가끝난뒤그를약 1시간정도인터뷰했다. 

—차량 디자인에 있어서 진흙으로 실제 차량 형상을

만들어보는‘조형(造形)’과정을 중요하다고 강조했는

데, 그 이유는.

“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타를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편리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직접 손으로 진흙을

만지며형상을만들어가는과정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

형상을만드는것은차에생명력을불어넣는일이다. 우

리도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필수품은 아니다. 직접 실제

모델을 만들어보는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필수품이라

고 생각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뜻인가.

“디자인하는사람들이라면 3차원그래픽을이용해많

은일을할수있다. 하지만 실제 제품생산과정에서조

형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는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을 통해 BMW는 조형과 생산을결합하는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 CS콘셉트카는 아주 정교한 조

형작업을거친조각작품이다. 그것은기본적인일이아니

다. 아주 복잡한 일이다.”

—자동차디자인에서가장어려운부분은무엇인가.

“창의력과 아이디어다.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자료를 보고, 또 생각해야 한다. BMW에는

100여명의 디자이너가 있다. 그들은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일한다. 항상같은주제에대해스케치를하고완

성된 결과물을 낼 것을 요구받는다. 

—자동차디자이너에게가장중요한자질은무엇인가.

“첫째는좋은아이디어가많아야한다. 둘째는그아이

디어를스케치형태로온전하게나타낼수있어야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는 공학(工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

어가아무리좋아도 BMW의뛰어난엔지니어들을설득

시키지 못한다.”

—많이 팔리는 차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이

너인가.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

자이너인가.

“우리는 양쪽 모두를 충족시켜왔다고 생각한다. 7시

리즈는 판매 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 무엇보다

자동차디자인에새로운트렌드를제시한차였다. 이 디

자인은다른몇몇업체에도차용됐고그차들도잘팔린

것으로 안다.” ▶E2면에 계속

상하이=최원석 기자 ws-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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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디자인 총괄반 호이동크심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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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차량충돌시험기관

美 IIHS 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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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없는 차’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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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10년 뒤 자동차

세상 바꾼다

호이동크는 1964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으며, 네덜란드의 델프트 종합기술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다. 프리랜서 산업디

자이너로 일하다가 1989년부터 2년간 GE플라스틱 유럽의 상품 디자이너로 일했다. 1991~1992년 스위스 아트센터 유럽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독일 뮌헨의 BMW 본사에서 자동차 외관 디자인을 담당했다. 2000년부

터 2004년까지 미국 뉴버리파크에 있는 BMW의 디자인 자회사 디자인워크스에서 자동차 디자인 총괄 및 대표이사를 지낸 뒤

2004년 9월부터 BMW의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다.

사진=BMW 코리아 제공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는 누구?




